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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 마지막 권면 (221026) 

 

1. 본문의 문맥 
 

  1.1.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1.2. 여러 비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1.3. 고난은 믿음을 연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1.4.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이 있다. 
 

2. 장로들에 대한 권면 
 

  2.1. 장로(목자)의 호칭(5:1)  

    2.1.1. 사도 베드로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호칭(행 20:28) 

    2.1.2. 사도 = 교회 (          )의 장로; 일반 장로 = 한 (          ) 교회의 장로 

    2.1.3. 장로 = 감독 = 목자(행 20:28) 
 

  2.2. 장로(목자)의 역할(5:2) 

    2.2.1. (            ): 고난의 증인 =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2.2.2. (            ):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 = 목자(요 21:15-17) 
 

  2.3. 장로(목자)의 자세 

    2.3.1.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고후 9:7) → 자기 만족이 동기가 되면 안됨! 

    2.3.2.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됨 

    2.3.3.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음 

      A.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딤전 5:18; 고전 9:12) 

      B. 돈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것은 삯군의 자세(요 10:12) 

    2.3.4. 기꺼이(proqu,mwj) 하는 마음—늘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 섬김에 대한 목마름! 

    2.3.5.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모본이 됨 

      A. (          )가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B. (          )의 의지가 권위를 만들어 주는 것! 
 

  2.4. 장로(목자)의 (          ) 

    2.4.1.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음 

    2.4.2. 이곳에 사용된 면류관(ste,fanoj)은 단수형 

      A. 세속적인 이해를 따라 더 큰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B. 사명을 감당한 목자들에 주어지는 영광에 참여함 → 일종의 우승 트로피! 
 

3.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 
 

  3.1. “젊은 자들”—장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도를 받는 성도들 

  3.2.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음 → (          )하는 마음(딤전 5:17) 

    3.2.1.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심 

    3.2.2. 그들도 교회의 목자로서 세움받게 됨 

    3.2.3. 권위를 존경해 보지 못한 사람은 존경 받는 권위를 얻을 수 없음 


